
삼성전자 불산 사고 특별감독 연장
고용노동부, 점검 미완으로 2월25일까지 … 감독결과 따라 사법처리

고용노동부는 1월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gen Fluoride)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

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월20일 발표했다.

고용부 고위관계자는 “당초 2월20일까지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모

두 마치지 못했고 감독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2월25일까지 감독을 연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특별감독과 별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”며 “감독

결과와 수사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고용부는 1월4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24명을 투입해 생산라인 6곳 등

사업장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.

특별감독반은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누어 정밀감독을 해 일부 법 위반 사

항을 확인했다.

지난 2주 동안 집중 점검한 분야는 공정안전보고서(PSM)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ㆍ보고하고 준수했는지,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제대로 작성ㆍ게시했는지, 안전장치ㆍ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, 협력기업 관

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.

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“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위법 사항들을 사법처리, 과태료, 시정명령, 제도개선 권

고 등 처분 가능한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은 감독을 모두 마친 뒤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검토하

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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